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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7일까지 글로벌센터에서 3차례에 걸쳐 거주 

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녹청자 도예 강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. 

  ○ 이와 관련, 지난 3일 인천 공예 명장이자 한국 전통 공예 녹청자 명장인 
김갑용 도예가가 강의를 맡아 외국인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이들과 함께 녹
청자를 만들었다.  

  ○ 이번 강좌는 외국인들에게 인천의 대표적 문화 유산이기도 한 녹청자를 소
개하고 직접 도자기를 빚는 특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
마련됐다. 

  ○ 이에 앞서 인천경제청은 참가자 20명(팀)을 선착순으로 모집했으며 총 25
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. 모집에 신청자가 70명이 넘었을 정도로 녹청자에 
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. 

  
  ○ 이날 참석한 외국인들은 “녹청자의 오묘한 색깔과 질감이 그 어떤 도자기

보다 아름답고 매력적”이라며 “물레를 돌려보는 체험도 재미있었고 자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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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
었다.”고 말했다.

 
  ○ 송금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“이번 강좌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

국 문화 체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며 “앞으로도 정주 외
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의 강좌 및 행사들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
를 체험토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  

  


